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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X U S B R I E F

넥서스 브리프 2026_108

NB-2026-108 · 감독·제도 · 발행 2026-11-01 · 자료 기준일 2026-11-01 · 연번 2026_108 · 읽는 시간 6분 ·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포용금융 우수·양호 은행에 과징금 10% 이내 감
경을 추진합니다

17개 은행 종합평가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의 연결, 시범운영·실제 적용을 구분합니다

포용금융 종합평가는 은행의 자금공급·채무조정 등을 평가하고 금전적 유인을 부여하는 구상입니다. 등급

이 좋아졌다는 사실과 개별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구제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포용금융을 장려하는 평가와 소비자보호 위반의 제재가 어떤 근거로 연결되는지 공개돼야 한다

고 봅니다. 대출·채무조정 실적의 수혜자와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등급을 공

개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감경률·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별도의 투명성 과제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2026년10월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

표했습니다.10월23일 미확정이라고 설명했던 구체 방안이 이후 발표된 것입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대상 17개 국내은행 대형·중소형·인터넷은행 군별

배점 지배구조10·자금공급35·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비금융서비스 각10%

등급 S·A·B·C 군별 상대평가

과징금 S·A에10% 이내 감경 계획 금소법 위반 과징금

출연금 최대20% 가중·감경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첫 평가 2026년도 실적 시범운영 우수기관 발표·차년도부터 유인 적용

평가에는 공급량뿐 아니라 금리 수준,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등 질적 항목도 포함됩니다. 전체 배점

의10% 수준 가점을 운영하고 경영실태평가에도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2금융권 확대와 차년도 평가

지표의 구체화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발표는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3월 중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을 설명합니다.2026년도 실적은 처음 실시

하는 시범평가로 우수기관을 발표하며, 차년도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2026

년11월 현재 모든 과징금에 즉시10%를 감경하는 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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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왜 이런 구조인가

평가는 포용금융 실적을 등급으로 바꾼 뒤 출연금·과징금·경영평가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자금공급35%와

채무조정35%를 합한70%는 평가의 중점 분야를 보여줍니다. 감경 대상은 이 사업의 비용이 아니라 금융소

비자보호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입니다.

한국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8조제1항은 과징금 부과 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

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는 대통령령상 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4조제4항은 법 제57조제1항 과징금에 별표3을,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같은 조 제3항 과징금에 별표2를 적용하도록 구분합니다.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 고

시로 정합니다. 발표된 평가등급을 구체 산정 단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이 법령·세부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반드시 최대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는10% ‘이내’라고 설명합

니다. 어떤 위반에 어떤 범위로 적용하고 다른 감경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개별 제재의 근거와 산정 내역

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과징금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이고,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구제를 다룹

니다. 한 절차의 감경이 다른 절차의 배상액을 같은 비율로 줄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절차를 연결해 소비

자에게 감경분을 부담시키는 설명도 근거가 없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평가 대상은17개 은행이고, 관련 이해관계자는 은행의 대출·채무조정 고객과 소비자보호 위반을 겪은 고객

입니다. 두 집단은 일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집단이라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같은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이

 자신의 피해 회복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권리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10%는 감경 범위이지 실제 감경액 합계가 아닙니다.2026년11월1일 현재 발표문에는 향후 감경 대상

사건 수와 금액 총액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과거 은행 과징금에 일괄10%를 곱한 금액을 앞으로의 혜택

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별 상대평가는 규모·영업방식이 다른 은행을 구분해 비교하는 장치입니다. 등급만으로 절대적인 소비자

보호 수준이나 개별 계약의 안전성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시범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하위 등급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일반 이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등급보다 제재 산정 과정입니다. 개별 제재 공시에 등급 반영 여부와

실제 감경률이 나타나지 않으면 평가결과만으로 자신의 사건과 제재의 연결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평가등급의 감경 적용 방식은 더 구체화돼야 합니다

감경 대상 위반, 적용할 평가연도, 다른 감경 사유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발표문만으로 법령상 산

정 단계와 예외를 모두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은행 과징금 감경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아닙니다

개별 고객의 계약·배상·분쟁조정은 해당 사실과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좋은 포용금융 등급이 불완전판매

가 없었다는 증거도, 배상 책임의 면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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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공개만으로 실제 감경을 알 수 없습니다

시범평가 공개범위와 차년도 평가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률·사유도 함께 공개돼야 정책

장려와 제재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은행의 평가결과를 볼 때 평가연도·대상군·부문별 지표와 공개범위를 확인합니다. 등급을 개별 상품의 안

전성이나 배상 여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설명의무·부당권유 등 피해가 의심되면 계약서·설명자료·상담 기록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공

식 분쟁조정 안내에서 절차를 확인합니다. 과징금 결과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상회사

• 포용금융 실적과 소비자보호 위반 이력을 구분해 관리하고, 고객에게 평가등급을 제재 면제나 계약 안전

성의 보증처럼 홍보하지 않습니다.

당국

• 차년도 평가지표와 감경 적용의 규범 근거·조건·산정 단계를 함께 공개합니다.

• 개별 제재 공시에 평가등급 반영 여부, 감경률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갈림길

평가의 공개가 개별 제재의 설명으로 이어지는가

차년도 세부 평가지표와 개별 제재에서의 감경 적용 조건·공개 방식은 후속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A · 적용 조건과 실제 산정 내역을 함께 공개하는 경우

이용자는 어떤 실적이 어느 제재에 반영됐는지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유인 효과와 제재의 일

관성을 각각 평가할 수 있습니다.

B · 등급과 감경 상한만 공개하는 경우

등급은 알려져도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과 행정제재가 혼동될 여지도

남습니다.

확인 신호: 2027년3월 예정 시범평가 결과의 공개범위,6월까지 예정된 차년도 평가지표와 후속 감경 규정·

제재 공시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금융제도 · 금융제재의 종류와 효과

금융제도 · 금융소비자보호법

피해구제 · 무료 도움·상담

https://nexusfmi.com/rules/sanctions-types-effects
https://nexusfmi.com/rules/fcpa-overview
https://nexusfmi.com/remedy/free-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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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검증

01 · 1차 · 17개 은행·5개 부문 배점·군별 등급·감경 상한

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 2026-10-28 · 평가체계·인센티브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06

02 · 1차 · 시범운영·차년도 적용·평가결과 공개 및 지표 구체화 일정

금융위원회 같은 발표 · 2026-10-28 · 향후 일정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1/88006

03 · 1차 · 발표 전10월23일에는 구체안 미확정으로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 2026-10-23 · 설명내용 · 확인 2026-11-01

https://www.fsc.go.kr/no010102/87985

04 · 1차 · 과징금 부과의 고려사항 네 항목 및 대통령령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현행법 확인2026-11-01 · 제58조제1항 · 확인 2026-1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7247&joNo=005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05 · 1차 ·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행법 확인2026-11-01 · 제44조제4항·제5항 · 확인2026-11-01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715&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06 · 1차 · 금융상담1332·분쟁조정 공식 안내

금융감독원 · 확인2026-11-01 · 민원·신고 안내 · 확인 2026-11-01

https://www.fss.or.kr/

07 · 파생 · 자금공급·채무조정 배점 합계70%

금융위원회 발표 배점35%+35%=70%. 가점은 별도이며 전체 평가점수 또는 감경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추적 예정

2027년3월 예정 시범평가 결과와6월까지 예정된 차년도 지표를 확인하고, 감경의 실제 시행 규정·적용연도

·개별 제재 공개 내용을 다시 검토합니다.

정정 이력

2026년 11월1일 최초 게시.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정책의

추진 계획과 현재 시행 중인 규칙을 구분해 읽고, 실제 계약과 권리 행사에 앞서 최신 공식 문서와 개별 조

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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